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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4. 12. 12.(목) 14:00 이후(12. 13.(금) 조간) / 배포 : 2024. 12. 12.(목)

불량골재 차단을 위한 
“골재 유통이력제” 시범운영 실시 

 - 골재 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 골재채취업체 10개소 대상 시범운영 실시··· ‘26년 이력관리 의무화 목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불량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 

이력관리 시범운영(골재채취업체 10개소 대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골재 수시검사 확대, 품질기준 강화 등을 통해 불량

골재 근절에 힘써왔지만, 최근 골재 가격이 급증*하고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양질의 천연골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불량골재 유입 요인이 증가

하고 있어 골재에 대한 유통관리 필요성도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 수도권 부순 골재(원/m3) : (’20.7)14,700, (’21.7)15,700, (’22.7)16,300, (’23.7)19,300, (’24.7)18,300  

□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써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골재가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에서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골재는 레미콘의 품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시멘

트와 혼합된 이후에는 골재 품질 확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전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납품서를 마련하고, 이를 품질검사확인서와 연계하여 골재 

판매자·수요자 사이에서 신뢰성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골재 판매자가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

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골재 

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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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상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8.7. 김은혜의원 발의)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ㅇ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골재·레미콘 업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통해 이력관리 방안을 전파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이력관리는 불량골재를 근본적

으로 차단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ㅇ “골재 이력관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골재채취업체뿐만 아니라 

골재 수요업계, 건설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책임자 과  장 전인재 (044-201-3358)

담당자
사무관 조규원 (044-201-3539)

주무관 이민수 (044-20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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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골재 유통이력 인포그래픽


